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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 화학 2011년 분할
백화점식 경영 탈피 각개전투 돌입 … 자원개발 신수종 사업에 주력

SK에너지가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2011년 1월부터 주력사업인 석유와 화학부문을 분사하기로 최종 결

정했다.

SK에너지의 사업 분할은 독립경영체제를 강화해 경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자영 사장이 2009년 7월 영업실적 설명회에서 2015년을 목표로 사업부문별 분사와 석유화학사업 확장 등

을 통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실행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여기에는 SK에너지가 2년 전 도입한 CIC(회사 내 회사) 체제로는 사업영역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가 부문별 각개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출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ㆍ화학부문에서 중

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외부 상황이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 산업인 석유ㆍ화학에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리스크를 분산하겠

다는 것이 분사의 일차적인 목표로 풀이되며, 석유ㆍ화학부문의 본사 기능을 아예 중국으로 옮길 것이라는 추

측마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석유ㆍ화학부문 본사의 중국 이전설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2009년 9월 마무리 지은 윤활유 사업 분사의 성적표가 꽤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SK에너지가 이런 분사 방침에 확신을 갖게 된 실증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SK에너지는 해외 자원개발과 신수종사업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장기적인 포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매출에서 자원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간 해외 자원개발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사업 행보를 가속화할 것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SK에너지는 현재 16개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탐사 또는 생산하고 있다.

석유ㆍ화학부문이 분사되면 SK에너지는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이자 석유, 화학, 윤활유를 각각 전담하는

자회사를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로 변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될지, 분사할 석유ㆍ화학부문과 SK에너지 본사

가 어떤 관계가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5>


